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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베를린시 미테구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존치

요구 및 한국 정부 대응 촉구 결의안

주 문

2020년 독일 베를린시 미테구 공공부지에 일본군이 전시에 저지른

성폭력 피해자를 상징하는 ‘아리’라는 이름의 ‘평화의 소녀상’이 설치

되었다. 이 소녀상은 일본군 위안부에 동원되어 성폭력 피해를 입은

여성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공감하는 상징물로 한ㆍ일 차원을 넘어 여

성 인권의 보편적 문제로 함께 기억해야 함을 확인시켰다.

그런데 독일 연방정부와 베를린 주정부에 대한 일본 정부의 항의가

지속되어 왔고, 최근 미테구는 소녀상을 설치한 민간단체 코리아협의

회 대표에게 이를 철거할 것을 통보했다.

그간 일본 정부는 소녀상 철거를 위해 각종 외교적 압력과 로비를

벌여온 반면에 한국 정부는 여전히 민간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에

의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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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

다. 지난 2022년 독일 카셀주립대학에 세워진 소녀상 ‘누진’도 일본 정

부의 압박 끝에 2023년 3월 기습적으로 철거된 바 있다.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독일 베를린시 미테구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

상에 대한 존치 요구 및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며 다음

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일제강점기 일본군 위안부 역사 존재 부정 및 소

녀상 철거를 위한 일본 정부의 외교적 행위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명하며, 이에 대한 즉각적인 중단과 깊은 반성을 강력하게 요구한

다.

2. 대한민국 국회는 한국 정부가 독일 베를린시 미테구에 설치된 평화

의 소녀상이 영구적으로 존치되고 국제사회의 지지와 관심이 지속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의 소녀상 건립 방해 및 철

거 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전시 성폭력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

해 다각적으로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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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전시 성폭력 피해의 상징물인 평화의 소녀상이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 곳곳에 세워져 있음. 이는 전쟁과 폭력 등으로 희생된

여성들을 기리고 올바른 역사 인식을 확립하기 위한 상징물임.

그런데 소녀상이 설치된 곳마다 일본군 위안부 역사를 지우기 위한

일본 정부 측의 항의가 거세지면서 존폐 위기에 놓인 소녀상이 많음.

최근 독일 베를린시 미테구에서도 2020년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에

대해 철거할 것을 통보함.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독일 베를린시 미테구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

상에 대한 존치를 요구하고 위안부 문제에 대해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의 지지와 관심이 지속될 수 있도록 외교

적 노력을 기울일 것을 강력하게 요구함.

또한 일본 정부가 일제강점기 일본군 위안부 역사 존재 부정 및 소

녀상 철거를 위한 외교적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함.


